
2027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등은
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8.24. 중앙일보는 「내년 820조 ‘수퍼 예산’…역대최대 90조 늘려 

민생·미래 투자」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내년 편성할 예산이 820조원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. 총지출 증가율은 

12%대로 올해(8.1%)와 비교하면 역대급 수퍼 예산이라는 평가”라며,

 ㅇ “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은 올해와 내년을 합해 약 200조원으로 예상되고,  

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.6%에서 내년 48%대로 떨어질 전망”이며, 

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및 출산·양육급여 통합,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, 

청년미래적금·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과 함께 교육교부금 및 기초연금 

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□ 정부는 현재 ’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, 총지출·국가채무 및 

개별 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

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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